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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대우조선해양 인수의지 확고
최고경영자전략회의에서 산업의 문화화 강조 … 미래성장동력 확보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뛰어든 GS그룹이 허창수 회장 등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 

최고경영자전략회의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재계에 따르면, GS그룹은 8월 29-30일 청평 소재 GS칼텍스연구소에서 허창수 회장을 포함해 허동수 GS칼

텍스 회장 등 계열사 CEO들과 주요 사업본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GS 최고경영자전략회의를 열었

다.

회의에서 GS그룹 최고임원들은 <산업의 문화화>라는 주제 아래 문화적인 변신에 성공한 서구와 일본기업

들이 어떻게 문화를 기업 성과와 접목해 왔는지를 연구하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문화를 통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허창수 회장은 그룹의 사활을 걸고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과 관련해 “2005년 3

월 그룹 출범 직후부터 그룹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서 반드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고객의 요구에 충성하는 것은 변함없는 소명으로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산

업의 문화화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와 제품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객들은 날로 세련되고 다양해지고 있어 단순한 고객만족을 넘어서 잠재된 고객의 니즈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소비자 문화를 창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지만, 단순한 트렌드나 스타일을 넘어서 종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포맷과 콘텐츠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문화의 산업화는 미디어나 인터넷산업 등이 발전해 온 과정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이해되고 있지

만 산업의 문화화는 시대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분야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

서 “GS와 고객들간의 문화적인 교감과 소통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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